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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 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 G도, B와 
G광역시에 소재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임의선정 및 편의표집을 통하여 450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참여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4.0 for Window를 이용하여, 4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전공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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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studying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and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guidance, career counselling 
and  development of employment guidance program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50 who were randomly 
selected and conveniently sampled from the Department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located in J 
Province, G Province, B and G Metropolitan Cities. The survey lasted from August 7th, 2017 to 9th of the 
same month after agreement on the survey was obtained from the targets and they were interviewed with the 
use of an organized questionnaire. 420 copies of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sed with the use of SPSS ver. 
14.0 for Window.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career ident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refore, to facilitate preparation behaviors, they should be taught to have 
career identity, be motivated and supported to do more acti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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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인이 선택한 진로는 대인 관계와 생활에 영향을 주

며, 삶의방향과질을결정하는데, 궁극적으로개인의인

생을결정한다[1]. 진로 발달이론에의하면, 대학시기는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진로 전

문화기다[2]. 또한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진로를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시기이다[3]. 자신의 진로

를 정확히 결정하고 구체적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지도가필요하며, 대학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내 딛는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은

매우 중요하다[4].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대학입시 경쟁

으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대학생이 되어

도 자신의 적성 및 흥미,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가부족한실정이다[5]. 또한 직업정보를정확하게파악

하지 못하고, 진로 계획을 설계하지 못하는 등 진로발달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2,6].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정확하

고안정된상을갖추었는지를의미한다[6]. 다시말해, 의

사결정과 관련이 깊고, 애매모호함에 접했을 때 적합한

결정을하는능력에대한확신과관련이있다[7]. 따라서

진로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

및적성에대해충분히생각하고, 적성에맞는직업을적

절하게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와 자신

을 연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토대라 할 수 있다[4].

진로정체감은 나 자신과 직업을 이해하여 진로에 대한

명확한 심상을 갖추는 것으로서, 대학과정은 자기 자신

을발견하고직업세계를탐색하는활동으로진로를결정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6]. 그러므로 진로

상담및진로지도와관련해서인지, 태도, 그리고행동적

인 측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적절한 진로를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로, 올바른 진로결정

을 위해 수행하는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8]. 갑작스런준비가아닌지속적인자신의탐색과경험

을 바탕으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9], 자

신의내적특성을계속해서작용시켜야한다[10].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큰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인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

정체감을 확립시켜 합리적이고 적절한 진로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독려하는 진

로지도와 상담이 요구된다[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등․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 이었으나 간호학과, 비서학과 등의 학과

중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2].

따라서 본 연구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도

움이 필요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

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진로지

도및상담과취업지도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 G도, B와 G광역시에 소재한 응급

구조(학)과 대학생을임의선정및편의표집으로 45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3일동안) 연

구의목적을설명하고, 참여동의를받은후구조화된자

기기입식의설문지를이용하여조사했다. 배부된설문지

4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420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진로정체감 검사 도구
진로정체감 검사 도구는 Holland, Daiger와 Power[7]

가 개발한 진로정체감척도(Vocational Identitiy Scale;

VIS)를 Kim[8]이번안한한국형진로정체감척도를사용

하여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하위요인으로구성되며,

자신의 이해(9문항), 직업정보의 이해(7문항), 능력 자신

감(2문항)의총 18문항으로구성되었다. 또한 ‘전혀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였고, 각 문항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

석하였으며, 점수가높을수록진로정체감이높음을의미

한다.

Kim[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는 0.9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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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진로준비행동 검사 도구
진로준비행동검사도구는 An[4]과 Kim[8]에 의해검

증된 총 18문항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정보수집 활동(6문항), 도구

구비 활동(5문항), 실천적 활동(7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

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An[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는 0.923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본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 SPSS 14.0 for Window를

이용하여, Mean과 Standard deviation, Analysis of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Scheff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하였다.

2.4 연구의 제한점
연구대상자는 J도, G도, B와 G광역시에 소재한 응급

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에서 남성이 209명(49.8), 여성이 211명(50.2%)이

었고, 성적에서 A학점이 139명(33.1%), B학점이 168명

(40.0%), C학점이 113명(26.9%)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02명(24.3%), 2학년이 113명(26.9%), 3학년이 111명

(26.4%), 4학년이 94명(22.4%)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
성별에서남성이여성보다진로정체감하위요인의자

신의 이해(t=3.089, p<0.05), 직업정보의 이해(t=3.202,

p<0.05), 능력 자신감(t=2.836, p<0.05)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성적에서성적이높을수록진로정체감하위요인의자

신의 이해(F=3.676, p<0.05), 직업정보의 이해(F=3.777,

p<0.05), 능력 자신감(F=4.822, p<0.05)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서 4학년 일수록, 즉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의

이해(F=9.573, p<0.001), 진로정체감(F=7.069, p<0.05), 능

력자신감(F=6.071, p<0.05)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

다. 사후검증결과,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에서 4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직업정보의이해에서 4학년, 3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t=2.588, p<0.05), 도구구비 활동(t=2.324,

p<0.05), 실천적 활동(t=2.787, p<0.05)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높았다. 성적에서성적이높을수록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F=5.364, p<0.05), 실천적 활

동(F=4.775,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

후검증결과, 정보수집활동에서 A학점이 B학점및 C학

점보다, 실천적 활동에서 A학점, B학점이 C학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활동(F=8.654, p<0.001), 도구구비 활동(F=8.245,

p<0.001), 실천적 활동(F=7.158,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정보수집 활동과 도구

구비활동에서 4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실천적활동에

서 4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

다<Table 3>.

3.4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자신의 이해는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정보

수집 활동(r=0.799, p<0.01), 도구구비 활동(r=0.778,

p<0.01 ), 실천적활동(r=0.793, p<0.01)과 정적(+)인 상관

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직업정보의

이해는 정보수집 활동(r=0.741, p<0.01), 도구구비 활동

(r=0.739, p<0.01 ), 실천적 활동(r=0.744, p<0.01)과 정적

(+)인 상관을보였고,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또한 능력

자신감은정보수집활동(r=0.770, p<0.01), 도구구비활동

(r=0.766, p<0.01 ), 실천적 활동(r=0.768, p<0.01)과 정적

(+)인 상관을보였고,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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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Gender Male 209 49.8

Female 211 50.2
Grade A 139 33.1

B 168 40.0
C 113 26.9

School year 1 102 24.3
2 113 26.9
3 111 26.4
4 94 22.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Division

Career identity
Self-understanding Interests of employment

information
Confident ability

Mean SD Mean SD Mean SD
Gender Male 2.99 0.76 3.02 0.79 3.03 0.76

Female 2.62 0.80 2.63 0.70 2.70 0.69
t 3.089* 3.202* 2.836*

Grade Aa 3.01 0.74 3.09 0.86 3.07 0.73
Bb 3.00 0.73 3.02 0.72 3.05 0.71
Cc 2.81 0.86 2.84 0.84 2.84 0.84

F(Scheffe) 3.676*(a,b>c) 3.777*(a,b>c) 4.822*(a,b>c)
School year 1a 2.72 0.26 2.90 0.26 2.85 0.19

2b 2.87 0.77 2.91 0.75 2.93 0.76
3c 3.18 0.74 3.19 0.87 3.18 0.75
4d 3.20 0.71 3.21 0.84 3.19 0.71

F(Scheffe) 9.573**(d,c>a) 7.069*(d,c>b,a) 6.071*(d,c>a)
**p<0.001, *p<0.05

<Table 2> Differences in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Tools supporting

activity
Practical activities

Mean SD Mean SD Mean SD
Gender Male 3.06 0.81 3.03 0.85 3.12 0.79

Female 2.74 0.63 2.71 0.91 2.77 0.87
t 2.588* 2.324* 2.787*

Grade Aa 3.09 0.81 3.05 0.87 3.18 0.73
Bb 2.85 0.80 3.05 0.79 3.14 0.78
Cc 2.83 0.82 2.86 0.92 2.92 0.89

F(Scheffe) 5.364*(a>b,c) 2.435 4.775*(a,b>c)
School year 1a 2.58 0.42 2.25 0.40 2.88 0.63

2b 2.95 0.77 2.92 0.86 2.90 0.71
3c 3.25 0.83 3.22 0.84 3.02 0.79
4d 3.29 0.74 3.23 0.81 3.30 0.81

F(Scheffe) 8.654**(d,c>a) 8.245**(d,c>a) 7.158*(d>b,a)
**p<0.001, *p<0.05

<Table 3>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Tools supporting activity Practical activities

Self-understanding 0.799** 0.778** 0.793**

Interests of employment information 0.741** 0.739** 0.744**

Confident ability 0.770** 0.766** 0.768**
**p<0.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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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행동하위요인의정보수집활동에영향을미

치는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의 이해(β=0.47,

p<0.001), 능력 자신감(β=0.26, p<0.001), 직업정보의 이

해(β=0.14, p<0.05) 순으로영향을미쳤고, 모형의설명력

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0.667을 보였다. 진

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도구구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하위요인으로는자신의이해(β=0.38, p<0.001),

능력 자신감(β=0.29, p<0.001), 직업정보의 이해(β=0.17,

p<0.05)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수정된결정계수(R2)는 0.645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실천적활동에영향을미치는진로정체감하

위요인으로는 자신의 이해(β=0.44, p<0.001), 능력 자신

감(β=0.25, p<0.001), 직업정보의 이해(β=0.16, p<0.05)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된 결정계수(R2)는 0.660을 보였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

비행동에영향을주는요인을파악하여, 진로지도및상

담을위한기초자료제공과취업지도프로그램을개발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하위영역 간의 차이

는성별에서남성이여성보다진로정체감하위요인의자

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An[4]과 Baek[13]의 연구에서도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Kim[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Lee[14]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구체적 전략은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성적에서성적이높을수록진로정체감하위요인인자

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의하게 높았다. 사후검증 결과, A학점과 B학점이 C학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Kwon[15]의 연구에

서도학점이 4.0점이상이대학생이 3.0점미만의대학생

보다진로정체감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이의결과는성적이높을수록자신의목표, 능력, 흥미등

에대한명확하고안정된상을갖추었다고할수있겠다.

따라서진로계획을수립할수있는구체화된진로정체감

형성의발달과학업성적을높일수있도록상담및지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에서 4학년일수록, 학년이높을수록자신과직업

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사후검증결과,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에서 4학년,

3학년이 1학년보다, 직업정보의이해에서 4학년, 3학년이

2학년, 1학년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다. 또한 Bae

등[16]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4

학년이 3학년보다진로정체감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

Division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Tools supporting activity Practical activities

B SE β t

Collinearity
diagnostic

B SE β t

Collinearity
diagnostic

B SE β t

Collinearity
diagnostic

Toler
ance

VIF
Toler
ance

VIF
Toler
ance

VIF

Self-under
standing

0.49 0.06 0.47 8.750** 0.211 4.733 0.43 0.06 0.38 6.901** 0.211 4.733 0.46 0.06 0.44 8.155** 0.211 4.733

Interests of
employment
information

0.14 0.05 0.14 2.715* 0.236 4.242 0.19 0.06 0.17 3.286* 0.236 4.242 0.16 0.05 0.16 3.082* 0.236 4.242

Confident
ability

0.27 0.06 0.26 4.747** 0.205 4.868 0.33 0.06 0.29 5.173** 0.205 4.868 0.27 0.06 0.25 4.556** 0.205 4.868

R2 0.669 0.647 0.663
F 27.510** 24.084** 26.872**

D# 1.968 1.896 1.789
**p<0.001, *p<0.05 D#: Durbin-Watson

<Table 5>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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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정보에 대한 이해 및 능력․자신감이 저학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계열학과의 직업군과 직

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체육계열 대학

생을대상으로한 Kwon[15]의 연구에서는 3학년, 1학년,

4학년, 2학년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따라서향후에는보건계열과비보건계열대학생을대

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정체감은직업영역과관련되어있는자기정체감

으로서직업에대해가지고있는자신의목표, 흥미, 그리

고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청사진이다[17]. 또한

진로정체감은확실성, 명확성, 안정성, 정교성, 현실성등

직업적 개념을 실행에 옮기는 진로선택과 관련해 그 목

표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다[18]. 진로정체감이 높을

수록진로결정수준이높아지고진로정체감형성과확립

이 진로선택 및 결정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19].

따라서대학생이자신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는가운데

자신의진로에대한결정및준비를할수있도록도움을

주는 진로지도가 중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하위영역 간의 차

이는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

의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적활동이통계적

으로유의하게높았다. 즉응급구조(학)과남학생이여학

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Kwon[15]의 체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

로한연구에서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진로준비노력과

진로탐색활동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결과를보였

다. Bae 등[16]의 보건계열대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

서도남학생이여학생에비하여취업준비노력과비공식

적인 직업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적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정보수집 활동, 실천적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사후검증결과, 정보수집활동에서 A학점이 B학점

및 C학점보다, 실천적 활동에서 A학점, B학점이 C학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학점이 높을수

록본인의능력, 적성, 흥미, 성격등자신에대한정보와

관심, 직업의현황, 전망, 입직정보등을효율적이고합리

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Kwon[15]의 연구에서도 성적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서 진로준비노력과 진로탐

색은 3.5점 이상-4.0점 미만이 3.5점 미만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진로상담에서는 4.0점 이상

이 4.0점 미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

다. 종합해보면, 성적이높을수록진로준비행동에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학년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

검증결과, 정보수집활동과도구구비활동에서 4학년, 3

학년이 1학년보다, 실천적 활동에서 4학년이 2학년, 1학

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An[4]의 연구에서

도 진로준비행동은 4학년이 3학년, 2학년, 1학년보다 높

게 나타났고, Kwon[15]의 연구에서도 4학년이 1학년보

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와

Park[21]의 연구에서도 4학년이가장높게나타났고, 3학

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ae 등[16]의 연구에서도 4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취업준비행동하위요인중취업준비강도, 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직업탐색, 적극적인취업탐색에서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의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할

수 있겠고, 명확한 방향성 있는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

동을 할 수 있는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 상관관계를보였다. 직

업정보의이해, 자신의이해, 능력및자신감등에해당되

는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인 정

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실천적활동을더적극적으

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진로정체감이

진료준비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6]. 응급

구조(학)과 대학생은자신을이해하고진로에대한명확

하고 안정된 상을 갖출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실제적

이고구체적인행위를적극적으로실행한다는것으로분

석된다. 이러한결과는진로장벽이낮을수록진로준비행

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하

겠다[22].

다시 말해,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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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등에 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의미한다

[23]. 그러므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적극적인 진로

준비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고진로와관련된어려움을극복하고자하는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진로정체감은진로준비행동에정적(+) 영향을미쳤다.

즉진로준비행동의하위요인인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에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 능력자신감, 직업정보의이해순으로영향을미쳤

다. 그러나 Choi[10]의 연구에서는체육전공대학생의진

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보다는 결정된 진로목표의

달성을위해서노력하는충실도의행동적인차원에서파

악하는 자신감을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im[6]과 Yang 등[2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은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Seong

등[11]의 연구에서도전문직관이높을수록진로준비행동

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결과는 자신의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 적합

하게 설정되어 있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수록 진

로준비행동을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문대학 직업진로 실태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원

하는진로교육으로인턴쉽이나견학등직장체험이었다

[25].

또한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

을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결정

이후결정된진로목표를달성하기위한행동을실천하고

있는지에관한것을의미한다[26] 그러므로응급구조(학)

과 대학생은 산업체의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

내․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체 견학, 직장체험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본연구의제한점으로일부지역응급구조(학) 대학생

만을대상으로하였기에, 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신중

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을 파

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진로정체감이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데의미가있다하겠고, 아울러진로준비행동에영

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

로유의한정적(+) 영향을미쳤다. 즉진로준비행동의하

위요인인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 활동에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 능력 자신감, 직

업정보의 이해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정체감을확립하고, 전공과직업선택에있어서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지원이 요구

된다. 또한진로결정에도움을줄수있는진로상담프로

그램개발과전공관련교과수업등의개발이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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